
역삼동 유적 발굴조사 개요
박경신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19

역삼동 유적 발굴조사 개요

박경신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Ⅰ. 머리말

올해는 서울 역삼동 유적을 조사한 지 반세기가 되는 해이다. 1966년 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故 매산 김양

선 교수의 지도하에 故 임병태 교수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이 발굴은 숭실대학교의 최초 발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남다르다. 또한 한국 고고학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태동기에 조사된 역삼동 주거지는 비록 1동의 주거지만 조

사되었지만 청동기시대 전기의 문화양상을 특징짓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현대의 고고학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되고 보고된 점에서 학사적인 의의가 크다. 하나의 예로 보고서상에 수록된 주거지 도면은 평

면도 일색이던 고고학 보고서 체계에 새롭게 단면도를 수록한 최초의 도면이 되었다. 그리고 유구 설명과 유물 설

명을 분리하고, 유물을 재질별로 나누어 기술함과 동시에 도면과 사진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지금의 보고서 체제

를 완성하였다. 이 시기까지 고고학 보고서는 중요 유물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보고에 누락된 유물이 많고, 유구의 

조사과정 및 기술이 소략하여 전체적인 유물의 출토맥락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도면

과 사진이 소략하게 보고되어 전체적인 유적의 성격을 밝히기 어렵다. 한편 역삼동 주거지가 발굴되면서 소위 ‘역

삼동유형’ 내지 ‘역삼동식토기’라는 학술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청동기시대 연구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 유적의 보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 정보가 누락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로 인하여 

역삼동 유적의 위치 비정에 큰 혼선을 초래하였고 대략적인 위치에 유적을 알리는 표석이 설치되는 문제점을 남기

기도 하였다. 그 결과 행정기관에 따라 유적의 위치 정보가 잘못 안내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표석까지 유명무실하

다는 이유로 제거되는 수모로 이어졌다. 한국 선사 문화 조사 역사의 시발점이자 청동기시대 생활상을 밝히는 시금

석이 되었던 역삼동 유적의 존재가 개발의 논리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요즘 

역삼동 유적에 대한 반세기를 돌아보는 자리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역삼동 유적에 대해서는 이미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고고학적 성과에 대하여 다수의 논문이 제출되었

다. 따라서 이 글은 역삼동 유적의 조사 지점에 대한 고증과 당시 행정서류를 정리하여 역삼동 유적의 조사 과정상 

흔적을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임 관장인 故 임병태 교수가 보고한 내용, 조사 당시 

표시하였던 지도, 각종 행정서류, 발굴조사일지 및 정산서류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초창기 숭실대학교박물관

의 고고학 발굴조사 역사를 조사 과정별로 정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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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 개요

1. 유적의 위치
보고서(金良善·林炳泰 1968)에 기록된 당시 유적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역삼동 산21-1번지이다. 김정후

(金正珝 : 당시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역삼동 55)씨가 소유한 표고 90m 내외의 야산(독고리산)으로 정상부는 해발 

95.7m이고 두 개의 봉우리(동쪽 82.2m, 서쪽 86.1m)가 더 존재한다. 유적은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구릉 

능선상에 위치한다. 주민은 이 낮은 구릉을 매봉으로 불렀으며, 현재 매봉역은 이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지적 정보

로 볼 때 당시 조사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언주면이었다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주

변과의 지리 관계는 용산구 한남동 맞은편 신사리 한강 나루터에서 약 3km 남쪽에 위치하고, 유적의 서쪽으로 경

부고속도로가 통과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유적 주변으로는 100m 내외의 구릉이 여러 곳으로 뻗어 있고, 남쪽 

약 10km 지점에 청계산(544m), 동남쪽 2.3km 지점에 구룡산(283m), 서쪽으로 우면산(290m)이 바라보인다고 기록

되어 있다. 청계산과 우면산 사이로 흐르는 양재천을 끼고 뻗어 있는 구릉상에 조사지점이 위치한다. 그리고 역촌

동, 말죽거리, 양재리 부락을 이웃하고 있는데 조선시대까지 양재역 소재지로 수원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해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故 임병태 교수가 조사 당시 사용한 지도에 표기한 조사지점의 위치는 우봉산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길게 뻗은 

구릉 중앙 부분에 위치한다(도면 1, 사진 1). 현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우면산과 분리되어 있지만 옛 지형도로 볼 

때 우면산에서 뻗어 내린 가지능선임을 알 수 있다(도면 2-1). 우면산의 북동쪽 가지능선에 해당되는데 한강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길게 연결되어 있고, 정상부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하고 있으며, 구릉의 남쪽으로 평행하

게 양재천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한강변이 곡류하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양재천 남쪽으로는 험준

한 구룡산이 둘러져 있어 자연적인 방어기능을 하고 있다.

조사 당시까지 이 유적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게 잔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울시로의 편입이 늦어지면서 개발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경성 개발 기본 계획에도 이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는 강남 개발과 더불

어 주변지역의 개발이 완료되어 옛 지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도면 2-2∼2-3). 다행히 유적이 위치한 매봉은 녹지

로 조성되어 아직까지 조사 당시의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 잔존한 매봉 주변으로 청동기시대 유물이 채집되고 있고,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현재도 다수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밀집하여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봉의 동쪽 가지능선으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그런데 행정당국에 등록된 유적의 공식적인 위치는 기존 조사지역에서 많이 이격되어 있다(도면 3-1∼3-3). 강

남관광정보센터에서는 유적의 위치를 강남구 도곡로 220(도곡동 542-2번지)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관할 구청

인 강남구청 문화체육과는 유적의 표석 위치가 현재의 매봉역 1번 출구 앞에 설치되어 있다고 전한다. 같은 구의 행

정조직에 따라 유적의 위치를 상이하게 안내하고 있을 만큼 유적에 대한 관심과 위치 정보에 문제가 많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2014년 1월∼2월 사이) 서울시청(문화재과)이 문화재 표석을 일괄 정리하

는 과정에서 역삼동 유적 표석을 이미 제거하였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결정 내용에 따라 서울시청이 

강남구청에 표석 제거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조회하였고, 강남구청에서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표석을 

제거하였다고 한다. 발표자가 서울시청에 문의한 결과 역삼동 표석을 공식적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강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안내문 정도를 만들어 설치할 수는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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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면 1> 유적 위치도(조사 당시 임병태 교수가 사용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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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917년, 1:50,000

2:1977년, 1:25,000(NJ52-9-19-1屯田)

3:1989년, 1:25,000(NJ52-9-19-1屯田)

<도면 2> 유적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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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관광정보센터 지적
(도곡로220:도곡동542-2)

강남구청 지적
(매봉역1번출구)

1

2

<도면 3> 역삼동 유적 위치 항공사진(1) 및 행정기관 위치 정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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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경과

역삼동 유적의 발굴조사 과정은 보고서 내용과 행정서류를 통해 당시의 정황을 복원할 수 있다. 이를 시간 순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표조사(유적 징후 최초 발견) : 1966.05. 초순 토요일
숭실대학 사학과 학생들과 1960년부터 실시해 오던 한강유역 지표조사 과정에서 6.25 전쟁 당시 사용한 군인 참

호 속에서 무문토기편을 채집하면서 처음으로 청동기시대 유적의 징후를 발견하였다. 능선을 따라 주변 약 150평 

정도가 넓은 평지를 형성하고 있어 대규모 청동기시대 취락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정밀지표조사 : 1966.05. 중순 토요일
민무늬토기편이 처음 발견된 지점에서 10m 서쪽 지점에 가로 1m, 세로 2m의 테스트 피트를 굴착하고 80cm 하강

하자 주거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현장 보존 및 향후 정식 조사를 위하여 원상태로 복토하였다.

3) 발굴허가 신청 : 1966.07.01.(숭대제422호→문교부장관)[문서 1-1∼1-2]
•발  굴  자 : 김양선(교수), 임병태(강사)

•발굴기간 : 1966.07.25.∼1966.07.30.(6일간)

•발굴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역삼동 산21-1(임야) 10평 내외(학술발굴조사)

•소요경비 : 30,000원(숭실대학 자체 부담)[문서 2-1∼2]

•토지소유자 : 김정후(金正珝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역삼동 55)

4) 발조조사 신청서 보완 요청 : 1966.06.21.(문문화재1082,1-4538[72.5316])
•발굴조사 신청에 대한 서류 보완(지번, 지목 누락) 요청

조사지점

<사진 1> 유적 전경(서쪽 도감리 구릉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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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공부요청(地籍公簿未復舊證明願) : 1966.06.29.(1966.06.30. 성동구서장)[문서 1-3]

6) 문화재관리국 발굴허가 : 1966.07.18.(문문화재1082,1-5213[72.5316])[문서 1-4]

7) 발굴조사 : 1966.08.22.∼1966.08.29.(실조사일수 8일).

8)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 1967.04.03.(사학1-54.19-161)

9) 발굴조사 내용 공식 보고 : 1968.11.20.(『史學硏究』 20輯 게재)

10) 발굴조사 보고서 최종 제출 : 1969.04.29.

3. 조사과정(조사일지)

조사과정은 발굴조사일지와 임병태 교수의 개보 육필 원고를 통해 복원할 수 있다. 발굴조사 허가를 요청한 조

사기간과 실제 조사기간이 상이한 것은 당시 장마로 인하여 동작동-말죽거리간 교통이 두절되어 조사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사과정을 발굴조사일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문서 2-3∼4).

1) 조사일지

① 1966년 8월 22일(월) 晴明

•09:30 : 학교에서 출발

• 11:00 : 도착, Trench 설치

•  13:00 :   지표면 측량. 6·25 참호를 기준으로 이번 시굴 지면을 포함해서 Trench를 넣다. 유물로 인공 흔적이 

 있는 석기 2개가 출토되었다. 아직 유구가 드러나지는 않음

•18:00 : 작업 완료

•참가자

1학년 : 黃賢淑, 李敬姬, 李英姬, 崔信德

2학년 : 李聖鳳, 裵信根

3학년 : 鄭吉男, 劉勝吉, 朴尙和

4학년 : 金八成, 尹應洙

② 1966년 8월 23일(화) 晴雲

•09:00 : 작업 개시

•  전일에 이어 삽질을 계속한 결과 처음 넣었던 Trench보다 유적이 확대됨을 알게 되어 유구를 따라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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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결과 남북으로 장방형의 길다란 집이 있음을 짐작케 하고 북쪽으로는 아직 끝이 나타나지 않았다. 석

기(석착)가 출토되었고 A지점, B지점 토기가 출토되었다

•16:00 : 작업 완료

•참가자

1학년 : 李英姬

2학년 : 李聖鳳, 李海連, 安和京, 河昌一

3학년 : 鄭吉男, 劉勝吉, 安信子

4학년 : 金八成, 尹應洙

•참관자(來訪) : 閔斗基, 崔永禧, 宋炳基, 申之鉉

③ 1966년 8월 24일(수) 雲, 一時雨

•08:30 : 작업 시작

•10:00∼12:00 : 비가 와서 작업 중지

•  전일에 연속하여 발굴하면서 북쪽으로 Trench를 연장하였으나 아직 북단이 나타나지 않았다. C지점 토기 

및 석부 출토

•17:00 : D지점 토기와 E지점 토기 출토

•참가자

1학년 : 曺賢淑, 李敬姬

2학년 : 李聖鳳, 李海連, 河昌一

3학년 : 鄭吉男, 劉勝吉, 朴尙和

4학년 : 金八成, 尹應洙

•참관자 : 金良善 교수 및 洞里 사람 수십 명

④ 1966년 8월 25일(木) 雲, 雨

•09:00 : 작업 개시(인부 1인)

•  전일에 이어 계속 작업. 북쪽으로 Trench를 연장. 기둥 자리가 발견되기 시작하여 이에 주의를 기울였다. 또 

기둥이 불타서 숯이 되어 그대로 서 있는 것도 두 곳이나 발굴되었다. 砥石으로 생각되는 하천석과 자연석

(토작대) 2개가 출토. 반월형석도와 함께 촉이 출토(F). 오전 11시 경 비가 내려 잠시 작업 중지. 오후 계속 작업

•참가자

1학년 : 李英姬, 崔信德

2학년 : 李聖鳳, 河昌一, 李海連, 裵信根, 金惠淑

3학년 : 鄭吉男, 劉勝吉

4학년 : 金八成, 尹應洙

•참관자 : 彦州 지서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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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966년 8월 26일(金) 雲

•08:00 : 작업 개시. 인부 2인

•  계속 Trench 연장. 지난 저녁에 비가 내려 유구가 파괴되지 않았을까 염려하였으나 아침에 와 보니 별 탈 없

었다. 계속 Trench를 북쪽으로 연장하면서 작업. 오후에 북단의 끝지점에 끝이남. 오늘로서 유구 규모는 드

러났다. 북단에서 3m 지점에 6·25 때의 참호로서 지층이 약간 교란되어 있었다. 북단 구석에서 토기 2점이 

출토. 그 중 하나는 대형. 이형석기(석부) 1점 출토

•참가자

    1학년 : 黃賢淑, 李英姬, 崔信德, 李敬姬

    2학년 : 李聖鳳, 河昌一, 李海連, 裵信根, 安和京, 金惠淑

    3학년 : 鄭吉男, 劉勝吉, 朴尙和

    4학년 : 金八成, 尹應洙

•참관자 : 金良善, 金成植, 崔永禧, 禹柄熙, 姜萬吉, 地主 金正珝

                  한국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 취재단

•18:30 : 작업 완료

⑥ 1966년 8월 27일(土) 晴

•08:30 : 작업 개시

•  어제로서 주거지의 규모는 완전히 드러나고 오늘로서 발굴은 끝이 났다. 현재까지도 기둥구멍이 있을 곳이 

발견이 되지 않아 의심이 많다. 교란된 북단으로부터 3m 지점에서 석촉 출토(그러나 삽에 뜨여 나간 것이

므로 층위가 분명치 못함). 석촉 B 출토

•참관자 : 金良善, 金廷鶴, 洪伯龍, 孫寶基, 鄭明鎬

⑦ 1966년 8월 28일(日) 晴

•08:00 : 작업 시작.

•어제에 이어 측량 완료. 유물 철수를 계획하다가 내일로 연기

•참관자 : 鄭明鎬, 金貞培

⑧ 1966년 8월 29일(月)

•08:30 : 철수 작업

•13:00 : 철수

•참가자 : 황동규, 배상현, 鄭吉男, 李聖鳳

2) 임병태 교수 육필 원고
“최초 문교부에 제출한 발굴일자는 7월 25일 ∼ 31일까지였으나 이 때 장마로 인하여 동작동-말죽거리 간 교통이 

두절되고 장마가 계속되어 부득이 8월 22일로 연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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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9시 대원들과 함께 준비한 발굴용구를 챙겨 학교를 떠난 것이 9시, 10시 30분경에야 말죽거리에 도착

하였다. 도착한 곳에 짐을 풀자 흐르는 땀을 소매로 훔치며 곧바로 현장으로 올라갔는데 벌써 11시가 되었다. 우선 

분담하여 일부 대원은 Trench를 설치하고 일부 대원은 측량을 시작하여 오후 2시에야 준비작업을 마치고 크림빵

을 나누어 점심을 들게 되었다. 이 날 오후부터 발굴에 임하여 가로 3m, 세로 7m의 동북-서남으로 뻗친 장방형의 

트렌치를 넣었다”

“제2일, 오후 시굴조사시 발견되었던 토기가 묻힌 재와 숯으로 깔린 유물층이 드러나면서 동측으로 윤곽이 나타

나 유적의 형태가 지금까지 넣은 트렌치와는 각도를 약간 달리하여 장축이 남-북으로 각각 좀 더 가까워진 방형의 

주거지로서 그 길이가 연장됨을 알게 되었다”

“제3일, 전일 잡은 유적의 윤곽을 참작하여 트렌치의 장축방향을 남북으로 약간 바꾸고 서편과 북으로 연장하여 

발굴한 결과 이 날 서편으로 연장한 곳은 주거지의 벽이 나타남으로써 약 3m의 이 주거지의 폭을 확인하게 되었으

나 길이는 더 연장됨을 알게 되었다. 이후 2차에 걸쳐 북쪽으로 향해 주거지의 길이를 따라 트렌치를 연장 발굴한 

결과 폭 3m, 길이 17m의 장방형의 주거지가 드러났다. 그러면 주거형태에 대하여 약술하겠다. 상술한 바와 같이 폭 

3m, 길이 17m의 장방형으로 북단은 160cm 남단은 70cm 정도 지하에서 주거지 바닥이 드러났다. 바닥은 대개 평평

하며 숯과 재가 거의 전면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유물은 대개 이 바닥에서 출토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바닥에 놓여 

있지는 않고 어떤 것은 약간 부식토가 쌓인 위에서 나오기도 하였으나 유물 중 이 유적 주거지와 관계없는, 즉 층

위를 달리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또 장방형의 4면 중 남쪽 일면을 제외한 3면에서 벽에 바짝 붙어 

1m 내외의 간격을 두고 직경 5cm 내외의 둥근 기둥구멍이 나타났고 그 중 3개는 기둥이 불탄채 그대로 서 있었다. 

이것은 참나무들이었고 넘어진 채 숯이 되어 있었다. 나중 측량할 때 벽면의 지층을 조사하였더니 부식토층을 지

나 생토층으로 된 지층은 유적 바닥에서 대개 80cm 내외의 높이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주거지는 최초 80cm 내

외의 길이로 땅을 파고 1m 내외의 간격을 띠워 참나무 등으로 된 기둥을 똑바로 세우고 그 위에 지금의 지붕형태와 

비슷한 지붕을 덮었던 것 같다. 이 당시의 집을 지금까지 발견된 예에 비교하면 직경 7-8m 내외의 원형, 타원형으

로 땅을 파고 거기에 기둥을 비스듬히 세워 기둥의 꼭지가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지붕을 덮은 것으로 8각 텐트를 

친 것 같은 움집이었다. 이 외에 별로 이렇다 할 유적의 발견이 없어 방형으로 된 지상의 건물도 있었을 것이란 추

측으로 만족하였다. 그러던 것이 본 유적의 발굴로 기둥을 똑바로 세우고 장방형의 대가옥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유물은 석기와 토기들인데 석기로서는 마제 석부 3개와 유경마제석촉 1개, 변형 마제석촉 2개, 반월

형석도 1개, 돌자귀 2개, 곡물을 갈아 먹던 소형 맷돌 2개, 숫돌 5개, 무엇에 사용되었는지 얼른 짐작이 가지 않는 8

면이 잘 마연된 이형석기와 둥근돌을 마연한 이형석기가 출토하였고 석기 제작 재료로 생각되는 석편들이 두 곳에 

놓여 있었다. 또 해머로 사용되었던 듯한 둥근돌이 2개 나왔다. 토기들은 모두 무문토기로서 밑바닥이 편편한 중형 

단지들이었고 입술은 바로 뻗은 것과 밖으로 벌어진 것이 보통이었다. 모두 9점이 깨어진 채 묻혀 있었는데 그 중

에는 대형 단지도 있었다. 토기는 아직 복원을 못하여 자세한 설명은 후일로 미룬다. 석부로 상대편을 찍을 수 있는 

공격 무기이기도하지만 대게 흙을 뒤지는 농경도구로 사용되었던 것 같고, 반월형석도는 곡식 이삭을 따는데 사용

하던 것이다. 그리고 석촉은 사냥에 쓰던 것이므로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이 주거지에 살던 사람들은 농경과 수

렵을 생업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주거지의 연대측정은 출토한 숯을 외국에 보내어 Radiacarbon Dating(방

사성탄소에 의한 연대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나 대개 유물로서 추측컨대 신석기시대 말기에서 청동기시대 어간에 

생존하던 사람들의 유적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학교 당국의 후원과 사학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주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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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며, 또한 발굴 중 참관하여 지도 격려하여 주신 학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念을 금치 

못하겠다. 특별히 허리와 무릎에 반창고를 부처야 했던 무더위의 고된 작업과 먼지투성이의 담요를 뒤집어 쓴 계속

된 野業에도 용케 견디어 낸 남녀 대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이다. 이상 발굴시종과 유적, 유물의 개략

을 발굴기로 제시하고 어설프게 약술함은 우선 궁금증이나 풀어주고자 한 念에서 일 뿐 자세한 연구보고서는 후일

을 기약하는 바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사진 2).

① 1966.08.22. : 조사착수, 조사지역 측량, 시굴 트랜치 설치

② 1966.08.23. : 주거지 윤곽선 파악, 시굴 트랜치 확장

③ 1966.08.24. : 주거지 윤곽선 파악을 위하여 시굴 트랜치 2차 확장

④ 1966.08.25. : 주거지 내부조사

⑤ 1966.08.26. : 주거지 내부조사 및 윤곽선 최종 확인

⑥ 1966.08.27. : 주거지 내부조사 완료

⑦ 1966.08.28. : 주거지 조사 완료, 주거지 도면(평면도, 단면도) 제작

⑧ 1966.08.29. : 조사 완료,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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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조사단 및 조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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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결과

1. 유구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이 확인되었다. 주거지가 확인된 곳은 구릉 정상부 능선을 따라 펼쳐진 넓

은 평탄대지이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거지들이 주로 구릉 정상부를 따라 축조되었던 특징과 일치한다. 지금은 도

로 개설로 우면산과 단절된 단독 구릉처럼 보이나 고지도 등을 참고로 할 때 우면산에서 길게 뻗어내린 구릉이었

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주변에서 다량의 공열토기편이 채집되는 점(서울역사박물관 2005)에서 구릉 전체에 청동기

시대 취락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보고서에 기록된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16m, 폭 3m로 북동-남서 방향을 장

축으로 한 세장방형 주거지이다(도면 4-3, 사진 3). 가장 깊은 북동쪽은 깊이가 약 1m에 달한다. 남서쪽은 경사면을 

이루고, 주거지 밖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점에서 장축방향이 좀 더 세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면적

을 산출하면 최소 12평(약 48㎡) 정도로 약 10명(최대 16명)의 가족 구성원이 동시 주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

사 과정에서 주거지 전면에 불에 탄 흔적(목탄)이 발견되는 점에서 화재로 주거지가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의 양이 소략하여 실화재 보다는 의도적인 폐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내부시설은 기둥구멍(주공)과 저장구덩이(저장공)가 발견되었다. 주거지 내부에서 특별한 노지 시설은 발견되

지 않았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전기 세장방형 주거지 조사의 예로 볼 때 내부에 살짝 땅을 파고 불을 뗀 노지 여러 

개가 중앙 축선을 따라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청동기시대 세장방형 주거지 복원 실험 결과에 따르면 겨

울철 2개의 노지를 사용할 때 실내 온도가 25도까지 상승하여 체감상 약간 더운 느낌이 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오

규진·허의행 2006). 결국 길이 10m 정도의 주거지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노지의 숫자

가 많은 것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불탄 목탄을 바탕으로 가구 구조와 지붕 구조를 복

원해 보면 맞배지붕의 구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거지 내부 공간은 기능과 사용 용도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

하였다. 우선 주거지 북동쪽은 유물이 밀집하여 출토되고 있어 저장공간으로 추정된다. 북동쪽 저장공간과 중앙까

지의 바닥에서 다수의 석기류가 출토되고 있어 석기 제작 및 보관을 위한 공방으로 추정된다.

2. 유물
주거지에서 발견된 유물은 소위 “역삼동유형”을 구성하는 토기 및 석기류이다(도면 7-1,2,4,5,6). 토기류는 크게 3

가지 종류가 발견된다. 첫 번째는 구연부가 넓고, 저부로 가면서 깔데기 모양이 되는 발형토기가 대표적이다. 그리

고 구순에 짧은 빗금을 긋고, 구순 하단에 일정한 간격으로 투공(반투공 포함)을 뚫은 구순각목공렬토기가 결합된

다. 두 번째는 직립하는 목(경부)을 가졌으며, 동체부가 매우 풍만하게 불러오다가 다시 저부로 가면서 급격하게 좁

아들어 좁은 바닥을 이루는 형태가 있다. 여기에는 입술면에만 짧은 빗금을 그은 호형토기와 적색마연토기류가 결

합된다.

다음으로 석기류 역시 역삼동유형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다. 석기류는 단면이 타원형인 세장한 형태의 강

돌 양면을 갈아서 날을 새운 양인석부 3점, 석착 2점, 유경식마제석촉 1점, 무경식마제석촉 2점, 반월형석도 1점, 여

러 점의 갈돌·갈판 등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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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역삼동 주거지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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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지금까지 1966년에 조사된 역삼동 유적에 대한 조사 내용과 그 의의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역삼동 주거지 발

굴은 숭실대학교박물관 1호 발굴로서, 한강변 기초 조사(자체 지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어려운 학교 형편에

도 조사비용을 부담하여 고고학사에 큰 이정표를 남겼다. 이것은 고고학적 학술조사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

던 숭실대학교 사학과의 故 매산 김양선 교수와 故 임병태 교수의 열정이 맺은 결실이다. 비록 한 동의 주거지를 조

사하는데 그쳤지만 당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양상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였

으며, 나아가 청동기시대 전기를 개념화한 “역삼동유형” 개념을 탄생시킨 획기적인 발굴이었다. 또한 체계적인 고

고학 조사방법론을 적용하고, 보고서 체제를 완성한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역삼동유형은 세장방형의 주거지, 

공렬토기, 석기 조합상이 복합되어 개념화되었으며 현재도 청동기시대 전기를 유형화하는 개념 틀로서 자리잡고 

있다.

서울 역삼동 주거지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이어지는 문화변동의 양상을 밝혀낼 수 있는 유구, 유물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역삼동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세장방형 주거지로 특징된다. 최근에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넓게 발견되고 있다. 주거지의 외곽으로는 등간격의 기둥구멍이 존재하고, 주거지 단벽 한쪽은 

저장시설을 두었다. 그리고 장축선 중앙을 따라 등간격의 노지가 배치되어 있다. 역삼동식토기와 주거지의 형태, 

석기조합상(합인석부, 이단경식석촉, 삼각만입촉)을 조합하여 “역삼동유형”을 이룬다. 2000년대 이후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역삼동유형을 구성하는 내용에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고는 있지만 1966년 조사 당시의 요소

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최근까지 논의된 “역삼동유형”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삼동 주거지는 고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유적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최

근 역삼동 유적을 대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학사적 의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할 구청에서 유적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유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표석을 제거하는 행위를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최근 매봉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여러 등산로가 무질서하

게 개설되면서 대규모 청동기시대 주거지들이 지상에 노출되어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매봉에 대한 정비·개발이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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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삼동유형 개념의 시기별 변천 양상

논문 명칭 개념 및 유물상

이백규
1986

A-Ⅰ군 A-Ⅱ군

A-Ⅰ군 :   동북·서북지역의 무문토기문화가  
 남하하여 서로 접촉이 없던 시기

무문토기, 공렬토기, 즐문토기

A-Ⅱ군 :   동북·서북지역의 무문토기문화가 
 남하하여 서로 접촉이 있던 시기

공렬토기·구순각목토기·적색마연토기  
공반, 장방형석도 초출

이청규
1988

역삼동식토기군
역삼동유형

- 공렬 및 구순각목 장식의 심발형토기
- 구순각목, 무문의 호형토기 조합
- 호형토기에 공열 없음
- 적색마연토기(소형호, 원통형굽의 고배형토기)

이형원
2002
2009

역삼동·흔암리유형

- 동북·서북 양 지역 관련
- 토광형노지, 주공식 중심
- 역삼동식토기, 흔암리식토기 일괄
- 이단병식석검 등 마제석기
-   역삼동식토기, 적색마연토기 사용 집단도 서북한지역의 석기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동북

계열로만 볼 수 없으며, 주거구조, 석기상이 동일한 점, 전국적인 유적 분포지역의 일치 
등 문화양상이 동일함

황은순
2003

역삼동유형

- 역삼동유형의 3가지 요소 정의
   토기 : 공렬토기
   석기 :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일단경촉, 양인석부(단면 타원형)
     주거지 : 세장방형·장방형, 저장공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내부 시설 거의 없음. 벽주공, 

무시설식노지

이진민
2003

역삼동유형
-   역삼동식 주거지 : 세장방형 내지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주공, 토광식 또는 무시설식의  

노지를 갖춘 주거지
- 역삼동식 토기:구연에 공렬이 돌아가는 심발형 토기

백승화
2007

역삼동유형

- 이진민, 황은순의 의견에 동의
- 세장방형의 주거지에 내부시설에는 무시설식 노지와 주공식 주혈
- 순수 공열토기
- 삼각만입, 이단경식촉, 반월형석도, 혈구마제석검 등

송만영
2013

역삼동·흔암리유형
(백석동유형)

- 낮은 구릉 정상과 능선부(서울, 경기, 인천)
- 능선과 평행하며 토광형 무시설식 노지를 쓰고 내부에 저장구덩이가 있음
-   단축폭이 좁은 장방형 주거지, 토광형 노지 설치→장축 길이 감소, 가족 구성원 증가에  

따라 가옥 증축
- 이중구연토기, 공렬토기 공반 →흔암리식토기→퇴화된 흔암리식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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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 역삼동 유적 발굴조사 행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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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 역삼동 유적 조사비용 정산서(1∼2) 및 발굴조사일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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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 신 : 역삼동 유적 발굴조사 개요

<문서 3> 역삼동 유적 발굴조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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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 역삼동 유적 발굴조사일지


